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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오나르도 다빈치의‘모나리자’는 세계에서 가장 유

명한 초상화이기도 하지만, 화가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

유품이라는 점에서도 유명하다.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성애자

였다. 그는 죽는 날까지‘모나리자’그림을 욕실에 걸어두

고 쳐다보았다고 한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 

속의 모델의 정체에 대해 더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모나

리자의 진가는 그림 속 여인의 신비한 미소에 있다는 데 

이견은 없다. 입술의 양끝만 살짝 올라간 이 미소는 레오

나르도의 다른 그림에서도 나타난다. 전문가들은 레오나

르도의 인간에 대한 오묘한 감정과 관능이 이 미소로 표

현됐다고 평가한다.

‘세례자 성 요한’의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모호한 

얼굴 모양과 미소, 성모 

마리아를 그린‘성모와 

성자와 성 안나’의 성

모 마리아의 미소도 모

나리자의 미소와 닮았

다. 그래서 모델이 지은 

미소라기보다 화가인 

레오나르도가 생각하

는 보편적이고 관능적

인 미소라고 분석되기

도 한다.

조르조 바자리는 자신의 저서 <미술가 열전>에서“인

간적인 것을 넘어 성스럽기까지 한 미소”라고 표현했고, 

프랑스의 학자 이폴리트 텐느는“왠지 불안해 보이고 음

란하며 쾌락적이고 열정적이지만 슬프게도 보인다.”고 

밝히기도 했다.

그 외에도‘성스럽다’,‘교만하다’,‘슬픔을 삼킨 미

소’,‘점잖은 자세에 숨겨진 창녀의 미소’,‘천식환자의 

입술 모양’,‘마비 증세 때문에 생긴 입술 표정’,‘임신 후

유증에 의한 미소’라는 등으로 분석하기도 한다. 모나리

“모나리자는 거짓 미소를 짓고 있다”

자의 미소가 신라시대의‘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’의 

미소와 닮았다고 평가하는 한국의 학자들도 있다.

그러니까 모나리자의 미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하

고 성스러운 미소지만, 다른 사람에게는 섬뜩하고 무서

운 미소, 환자의 미소 등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. 이

런 평가들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.

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 이전부터 과학적 연구에 충실

했던 과학자이기도 했다. 해부학 연구에 매진했고, 눈을 

이해하기 위해, 안구를 정교하게 해부하기 위해 삶은 달

걀에서 형성되는 글루타민산염으로 안구를 고정시키는 

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. 현대에도 레오나르도와 비슷한 

방식으로 안구를 해부하기 전에는 파라핀 같은 응고물

로 안구를 고정시킨다고 한다.

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 모나리자의 이 미소는‘가짜’

라고 분석한다. 억지로 지은 미소일 뿐 진실된 미소가 아

니라는 것이다. 루카 마실리 신시내티대 의대 교수를 비

롯한 국제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

르면, 국제연구팀은 모나리자의 행복감은 왼쪽 얼굴에서

만 나타나는데, 이런 비대칭적인 미소는 사람이 거짓말

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.

국제연구팀은 모나리자 미소를 반으로 나눠 오른쪽과 

왼쪽을 각각 거울에 비췄을 때 대칭이미지가 표현하는 

감정이 어떤 것인지 42명의 전문가들에게 물었다.

응답자의 92.8%에 해당하는 39명은 왼쪽 미소(거울에 

비친 모습은 반대인 오른쪽)는 행복감을 나타낸다고 답

했지만, 오른쪽이 행복감을 나타낸다고 답한 사람은 1명

도 없었다. 오른쪽 미소에 대해서는 35명은 중립적인 감

정, 5명은 혐오, 2명은 슬픔을 표현한 미소라고 응답했다.

연구팀은 또 진짜 미소는 양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 주변 

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19세기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

뒤센의 이름을 따서‘뒤센 미소’라고 부르는데, 모나리자

의 얼굴 위쪽 근육은 움직임이 없어 비뒤센 미소인 비대

칭 미소라는 점을 지적했다. 가짜 감정이며, 사람이 거짓

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소라는 주장이다.

연구팀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. 하나는“모

델이 몇 시간 동안 꼼짝 않은 채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을 

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델이 계속 즐거워하도록 농

담을 하는 등 레오나르도가 노력했음에도 모나리자의 미

소는 억지로 지은 미소”라는 것, 다른 가설은“레오나르도

가 비대칭 미소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일

부러 그런 미소를 그렸다”는 것이다.

바자리는 <미술가 열전>에서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

를 그리기 위해 악사와 광대를 불러 부인의 심기를 즐겁

게 만들어 정숙한 미소를 머금은 표정과 편안한 손 등을 

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, 4년이 걸리고도 미완성으로 

끝났다고 서술했다.

연구팀은“두 번째 가설이 맞다고 추정하면, 모나리자

의 미소는 비밀의 메시지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. 실제

로 이 그림은 자화상이거나 남자의 초상화 또는 죽은 여

성의 초상화일 수도 있다.”면서“미소가 담은 진짜 의미

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. 앞으로도 감정 신경심리학 지식

을 통해 밝혀야 할 미해결 미스터리가 많다.”고 밝혔다.

▲ 레오나르도의 ‘세례자 성 요한’

▲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모나리자(a), 모나리자의 얼굴(b), 미소의 왼

쪽을 거울에 비춘 대칭 이미지(c). 오른쪽을 거울에 비춘 대칭 이미지(d).


